
직원선출과 관련하여 부탁드려요! 
 

선교 탐방을 마치고 세 가지를 감사드립니다. 첫째, 2년전부터 저를 파송 선교지에 다녀

와야 한다고 강권(?), 격려, 허락하신 당회원들께 감사합니다. 빡빡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

물론 마음도 여유가 없었는데 가 보니 꼭 필요한 탐방이었습니다. 둘째, 저와 선교팀을 위

해 물심양면 무엇보다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. 가기 전부터 

그리고 가 있는 동안 꽉 찬 사랑을 경험했습니다. 선교지에 있는 동안 수시로 하나님의 

동행하심을 깨달았거든요. 세째, 헤브론 교회와 인디오 과라니 부족을 묶어주신 이광보 선

교사님입니다. 20년의 사역을 며칠 동안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마다 

살아있는 은혜와 복음 이야기였지요. 선교지로 떠나면서, 그 곳에 가 있는 동안, 그리고 

돌아와서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. '왜 이 시기에, 그 곳에 우릴 보내셨을까?' 조만간 선교

탐방 보고를 통해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.  

 

각 예배 후, 직원선거를 합니다. 내규와 전례를 따라 기도하면서 당회가 후보자들을 제직

회에 공천하였습니다. 이어 제직회는 공동의회에 장로2인, 안수집사3인, 권사10인을 공천

하였습니다. 제가 헤브론에 온 후로 세번의 은퇴식을 통해 많은 직원들께서 은퇴하셨습니

다.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공동의회에서 피택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

니다. 6개월의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각각 경건의 시간, 당회고시, 노회고시를 통해 최종

적인 결정이 납니다. 그러니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후보자들을 다 선출해 주시길 바랍

니다. 실상 모든 후보자들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. 피택 이후 당장 

3월 첫째 주일부터 피택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목회비전 나눔이 시작됩니다. 먼 

길입니다. 성도님들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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